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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

  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

  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

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

  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

그럼에도�불구하고,� 하나님으로�인하여...
� � � � 풍성한� 명절,� 무거운� 현실

� � � � 추석은� 풍성함과� 감사의� 계절이지만,� 우리의� 현실은� 언제나� 풍성하지

만은� 않습니다.� 경제적인� 어려움과� 건강의� 염려,� 관계의� 문제와� 미래에� 대

한� 불안� 속에서� 살아갑니다.� 하박국� 선지자가� 살았던� 남유다� 역시� 나라� 안

에는� 불의가� 가득했고,� 밖으로는� 바벨론의� 침략이� 다가오는� 절망적인� 상황

에� 놓여� 있었습니다.

� � � � 삶을� 덮치는� ‘없음’

� � � � 하박국은� “무화과나무가� 무성하지� 못하며,� 포도나무에� 열매가� 없으며�

…� 우리에� 양이� 없으며� 외양간에� 소가� 없을지라도”라고� 노래합니다.� 여기

서� 반복되는� ‘없음’은� 단순히� 형편이� 조금� 어려워지는� 정도가� 아니라,� 모든�

것을� 잃고� 삶� 자체가� 무너질� 수� 있는� 위기를� 뜻합니다.� 우리� 역시� 열심히�

노력했지만� 기대한� 열매를� 얻지� 못하고,� 건강이나� 관계,� 미래가� 흔들릴� 때�

“이러다가� 모든� 것을� 잃는� 것은� 아닐까”� 하는� 두려움에� 사로잡힐� 수� 있습

니다.

� � � �시선을�하나님께로

� � � � 그러나� 하박국은� 절망� 속에� 머물지� 않습니다.� 그는� 땅의� 현실에서� 하

나님께로� 시선을� 돌리며� 고백합니다.� “나는� 여호와로� 말미암아� 즐거워하며�

나의� 구원의� 하나님으로� 말미암아� 기뻐하리로다.”� 상황이� 좋아졌기� 때문이�

아닙니다.� 무화과와� 포도열매가� 다시� 생겼기� 때문도� 아닙니다.� 모든� 것을�

잃을� 수� 있는� 현실� 속에서도� 자신을� 구원하시고�함께하시는�하나님이�계시

기에�기뻐하겠다는�믿음의� 결단입니다.

� � � �조건보다�크신� 하나님

� � � � 조건에� 의지한� 감사는� 조건이� 사라질� 때� 쉽게� 무너집니다.� 돈� 때문에�

기뻐하면� 돈을� 잃을� 때� 절망하고,� 성공� 때문에� 기뻐하면� 실패할� 때� 무너집

니다.� 그러나� 구원의� 하나님을� 향한� 감사는� 세상의� 어떤� 위기� 속에서도� 빼

앗길� 수� 없습니다.� 우리의� 참된� 풍요는� 가진� 것의� 많고� 적음에� 있지� 않고,�

창조주이시며� 구원자이신� 하나님께서� ‘우리의� 하나님’이� 되어� 주신다는� 사

실에� 있습니다.

� � � � ‘없음’보다� 큰� 은혜

� � � � 올� 한� 해� 우리� 뜻대로� 풀리지� 않은� 일이� 있었고,� 여전히� 해결되지� 않

은� 문제들이� 있을� 수� 있습니다.� 그러나� 오늘만큼은� 부족함보다� 여기까지�

우리를� 지키고� 인도하신� 하나님의� 은혜를� 바라봅시다.� 세상이� 흔들려도� 변

하지� 않는� 하나님� 한� 분으로� 기뻐하며,� 서로를� 따뜻하게� 격려하고� 감사하

는�우리� 가정이� 되기를� 바랍니다.



찬송가� 435장� 나의�영원하신�기업

1.� 나의� 영원하신�기업�생명보다�귀하다

나의�갈� 길� 다� 가도록�나와�동행하소서

2.� 세상� 부귀�안일함과�모든�명예�버리고

험한�길을�가는�동안�나와�동행하소서

3.� 어둔� 골짝�지나가며�험한�바다�건너서

천국�문에�이르도록�나와�동행하소서

(후렴)

주께로�가까이�주께로�가오니

나의�갈� 길� 다� 가도록�나와�동행하소서

아멘

찬송가� 384장� 나의�갈� 길� 다� 가도록

1.�나의�갈�길�다�가도록�예수�인도하시니�내�주�안에�있는�긍휼�어찌�의심하리요

믿음으로�사는�자는�하늘�위로�받겠네�무슨�일을�만나든지�만사�형통하리라

무슨�일을�만나든지�만사�형통하리라

2.�나의�갈�길�다�가도록�예수�인도하시니�어려운�일�당한�때도�족한�은혜�주시네

나는�심히�고단하고�영혼�매우�갈하나�나의�앞에�반석에서�샘물�나게�하시네

나의�앞에�반석에서�샘물�나게�하시네

3.�나의�갈�길�다�가도록�예수�인도하시니�그의�사랑�어찌�큰지�말로�할�수�없도다

성령�감화받은�영혼�하늘�나라�갈�때에�영영�부를�나의�찬송�예수�인도하셨네

영영�부를�나의�찬송�예수�인도하셨네

아멘


